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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원이던 수녀님 모시기 일시적 아닌 상주 살레시오 수녀원 계약 전원 찬성  

 시흥4동 성당 사목협의회는 12월

16일(주일) 사목협의회위원과 각분과 산하단체

장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4/4분기 확대 사목협

의회와 송년회를 가졌다. 회의에서는 각분과 

월례보고와 일치와 화합의 일일호프 행사결과

를 서면 보고하고 긴급 의결사항인 살레시오 

수녀원과의 상주 계약 안건을 논의하였다. 

  긴급 의결사항에 대하여 주임신부님께서수

녀님의 상주계약이 단기적 계약이 아닌 장기적

으로 상주하는 지도 수녀님 한 분과 토요일과 

주일 출퇴근하는 직능별 수녀님 두 분을 파견

사항의 계약조건으로 수녀원에서 연락이 왔다. 

직능별 파견 수녀님께서는 청년과 주일학교의

예비자 교리를 담당할 것이며, 상주할 지도수녀님

은 평일 새벽 성당 문 개폐와 전례와 제대봉사, 평

일에 여러 단체의 심신활동을 성무활동으로 함께하

게 될 것이다. 특히 쁘레시디움 회합에 참석하여 

훈화도 하게 되는데 이 계약 조건은 사목협의회가 

가부를 지어주어야 한다.’고 말씀하셨다. 이에 산

하단체장 전원이 찬성으로 가결하였다. 모 분과장

은‘몇 년 전에 본당 전 신자들이 수녀님을 모시기 

위한 매일 묵주기를 바쳐왔다. 그 때 우리가 성모

님께 드린 청원기도를 지금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

하는 생각이 든다.’고 말하였다.  

  이어 사목협의회 남성구역분과에서 실시한『일치

와 화합의 일일 호프』행사의 자체평가가 있었다.

  여러 분과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고생이 

많았다. ① 갑자기 몰려오는 교우들에 대한 서

빙 준비부족 ② 음식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해

물파전이 설익었으며, 배달이 미숙하여 우왕좌

왕 했다. ③ 예상인원 200명분을 준비하였으나 

음식이 부족했다. ④ 뒤풀이 음악이 없어 아쉬

웠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. 차후 다른 행사를 

위해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고 본보기가 될 행사

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체평가를 마쳤다.

  남성부회장이 서면으로 발표한 결산 내역은 

총수입 5,083,000원, 식자재비와 기타운영비 지

출 2,432,670원, 이익금 2,650, 330원이었다.

  주임신부님께서는 각분과장과 단체장에게 이

번행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직접 담근 더덕주를 

들고 일일이 권하는 모습을 보이셨다. 

  2018년 확대 사목협의회와 송년회는 신부님

의 축복으로 마무리 되었다.   




